
광주은행송종욱(왼쪽) 은행장은추석명절을앞둔지난10일향토부대

인제31보병사단(사단장최순건)을찾아위문금1000만원을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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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효과 골목상권에활기가돈다
광주전남주요상권 국민지원금지급첫주말풍경

가게마다 사용가능 알리며손님맞이분주…업종따라희비

추석준비로북적이는양동시장오늘~19일수산물구매행사

11조원규모상생국민지원금이지급된첫주말,

지역주요상권은추석명절장만을하며지갑을여

는손님들로모처럼분주한모습이었다.

12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온라

인신청이시작한지난 6일부터 9일까지자정까지

나흘동안광주 50만9186명전남 57만3728명등

108만2914명이신청을완료했다.

이기간동안광주는전체지급대상자 125만명

에 대한 40.7%의 지급률을 기록했으며, 전남은

167만명에대한지급률 34.4%를나타냈다.

1인당지급액은 25만원으로, 광주 1597억5025

만원전남1434억3200만원등3031억8225만원이

나흘동안누적지급됐다.

같은기간(6∼9일) 동안전국누적신청인원은

2122만2천명, 누적 지급액은 5조3055억원이었

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잠정)는4326만명으로,나흘동안전체지급대상

자의49.1%가지원금을수령한셈이다.전국민대

비로는 41.0%에해당한다.

국민지원금신청첫날하루동안에는광주 15만

3000명 전남 13만8000명 등 29만1000명이 몰렸

다.이들은신청다음날지원금727억6700만원(광

주 381억6500만원전남 346억200만원)을 받았

다.

국민지원금지급첫주말인12일찾은광주시동

구 충장로 가게 곳곳에서는 국민지원금 사용 가

능을 알리는 팻말과 방송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들은

국민지원금으로내수진작효과가일어날수있을

지 기대반우려반 시선을보내고있다.

국민지원금은백화점,대형마트,스타벅스,대형

외국계기업, 유흥사행업소등에서는사용이제한

됐다.

충장로의한프랜차이즈카페에서근무하는최정

윤(25)씨는 국민지원금을쓸수있느냐는문의가

들어오고있다며 지난주말에비해충장로거리에

더많은사람들이모여들어분주한하루를보내고

있다고말했다.

광주금남지하상가에서6년넘게화장품가게를

운영하고있는한상인(65)은 정부재난지원금이

4차까지지급될동안체감할수있는매출증대는

없었다며 이번지급뒤일주일동안에도추석선

물을단한개도팔지못했다. 국민지원금소비효

과에대한기대보다도당장치러야할임대료걱정

이앞선다고말했다.

지난11일찾은광주최대규모상설시장양동시

장도국민지원금대면(오프라인)신청전이었지만

추석성수품을사려는손님들이잇따랐다.

양동시장은해양수산부와협업해13일부터19일

까지일주일동안수산물구매고객을대상으로온

누리상품권을주는행사를벌인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1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 상당온누리상품권을주는파격적인혜택

을마련했다.

한편한국은행 지역별소비유형별개인신용카

드이용실적 통계자료에따르면올해상반기지역

카드매출은광주 4조7295억원전남 4조1870억원

등8조9165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9조322억

원)에비해 1157억원(-1.3%)감소했다.

같은기간지역음식점카드매출은1조2788억원

(광주5608억원전남 7180억원)으로, 1년전(1조

4395억원)보다 1607억원(-11.2%) 줄면서 코로

나19타격을실감케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운명의일주일 코인거래소대거폐쇄임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코인) 사업자신고기간이사실상일주일밖에남

지 않았다. 신고 주요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이나은행실명입출금계정(실명계

좌)을받지못한코인거래소들은신고마감일전

에일제히문을닫을전망이다.

12일금융당국과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특금법

에따른사업자신고마감은이달 24일이다. 국내

에서가상자산사업을하려면 24일까지 ISMS 인

증과실명계좌를확보해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

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마켓이 없다면

ISMS인증획득만으로도신고할수있다.

하지만추석연휴(주말포함18∼22일)를제외한

영업일기준으로는마감당일을포함해꼬박이레밖

에남지않는다.이런가운데아직 ISMS인증을받

지못한곳은폐쇄가능성이큰곳으로꼽힌다.

정부에따르면시중가상자산거래소 63곳가운

데42곳은아직ISMS인증을받지못했다.이들중

24곳은아직 ISMS 인증을신청하지도않은상태

라폐업가능성이더욱크다.특히데이빗,비트베

이코리아, 빗키니, 엘렉스등거래소 13곳은사이

트불명이거나정상접근이불가능해이미문을닫

았다고볼수있다.

ISMS미신청거래소중스포와이드는이미올해

7월말문을닫았다. 거래소워너빗도지난달 4일

자정까지출금을마지막으로폐쇄했다.

알리비트는 정부의입금계좌폐쇄명령에따른

것이라며지난달 27일원화충전서비스를끝내더

니이달 3일에는원화출금도막았다.그린빗은이

달 1일부터원화입금을중단했다. 두코인이나비

트니아, 케이덱스는 거래소 화면상 거래량이 0이

다.정상거래가안되는것으로볼수있다.

금융당국조차도연락이닿지않는거래소가많다

고하는만큼정부조사범위밖에있는거래소들은

불법영업을피하려면 24일안에문을닫을수밖에

없게된다. /연합뉴스

추석맞이군장병위로

로또복권 (제980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13 16 23 24 35 14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숫자일치 3,409,443,215 7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56,824,054 70

3 5개숫자일치 1,411,027 2,819

4 4개숫자일치 50 000 135,751

5 3개숫자일치 5,000 2,237,534

기업 10곳중6곳

추석상여금지급

10곳중 7곳 5일휴무

중기부 수출두드림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두드림(Do-Dream)

기업 사업을진행한다고 12일밝혔다.

미래수출가능성이큰유망소상공인을육

성하기위한사업으로, 올해 300개를시범선

발해자금보증,마케팅, 컨설팅, 온라인진출

등을지원한다.

사업참가를원하는기업은전자상거래(B2

B)온라인수출플랫폼 고비즈코리아를통해

13일부터다음달 1일까지신청하면된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이번 추석을 맞아 기업 10곳 중 7곳이 5일

가량쉰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544개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 2021년추석

휴무실태조사에따르면응답기업의 98.2%

가올해추석연휴에휴무한다고답했다.

추석연휴기간을묻는말에는 5일이라는

응답이 72.3%로 가장 많았고, 6일 이상

(13.1%), 3일이하 (7.5%), 4일 (7.1%)등

이뒤를이었다.

추석상여금을지급할계획이라고응답한기

업은61.8%였다.이중상여금을작년과동일한

수준으로지급하는기업은95.0%에달했다.

지급 방식은 정기상여금으로 지급이

7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별도 상여금 지

급 (25.2%), 정기상여금과별도상여금동시

지급 (4.6%)순이었다.별도상여금으로지급

하는기업비중은 300인미만(30.1%)이 300

인이상(5.3%)보다24.8%포인트많았다.

추석경기를묻는말에는응답기업 47.3%

가 올해 추석 경기가 작년 추석과 비슷한 수

준이라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14.0%에 불과했다. 악화했다는 응답률도

38.6%였다. 특히 악화했다는 응답은 300인

미만 기업(41.3%)이 300인 이상 기업

(24.7%)보다 16.6%포인트높게나타났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한전 전력분야국가안전대진단 시행

오늘부터46일간

한국전력은 13일부터오는 10월28일까지 46일

동안 전력분야국가안전대진단을시행한다고 12

일밝혔다.

전력분야안전대진단은핵심시설에대한집중

적인전력설비점검을벌여안전사고와정전을사

전에예방하기위해마련됐다.

한전과정부부처,유관기관,민간전문가등은합

동점검반을구성하고 민관합동점검을진행할계

획이다.

합동점검대상은345kV변전소4개소,높이 5m

이상길이 100m이상대형옹벽 1개소,준공후 15

년이상경과한변전소건물 1개소, 25년경과200

m이상송배전전력구 8개소등 14개취약시설이

다.

한전 자체적으로는 코로나 19 접종센터와 선별

진료소 등 방역시설과 대규모 공사 현장(철거)과

붕괴가우려되는급경사지옹벽,정전에민감한업

종이입주한주요국가산업단지공급변전소등핵

심 시설 1000여 곳에 대한 점검도 추진할 예정이

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